
온라인 식품구매의 급증
하노이 지사

온라인으로 식품 장보기 시작한 소비자들

･  과거 베트남 소비자들은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경

향이 짙었지만 최근 트렌드의 변화를 맞이하며 인터넷

상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. 이

러한 변화는 전통시장에서의 유기농 식품구매를 고수하

던 소비자들까지 온라인으로 이끌고 있다.

･  최근 발표된 닐슨의 <2018년 전자상거래 보고서>를 통

해 본 베트남 내 온라인 구매환경과 분야별 구매 증가

율을 살펴보면, 변화의 양상은 뚜렷하다. 인터넷에 접속

해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의 비율은 2018년 98%에 달

하며, 지난 2년 동안 휴대전화와 정보통신상품 사용률

이 11% 증가하여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가 매우 편리

해지고 있다.

･  인터넷과 핸드폰 보급률의 증가는 배달서비스의 발달에

도 긍정적 영향을 일으키며 온라인 식품구매의 현저한 

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, 2018년 배달음식 주문량은 전

체외식 비율의 24%를 차지해 전년 대비 5% 늘어난 것

으로 나타났다. 

편리함과 신뢰 기반으로 확대되는 온라인 판매

･  2018년 베트남 소비자의 17%는 온라인을 통해 신선식

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는데 이는 2017년에 비해 

5% 증가한 수치이며, 포장식품 구입은 25%로 전년 대

비 4% 늘어났고, 신선식품은 17%로 5% 증가했다. 알코

올음료 소비는 상대적으로 저조해 전년대비 1% 증가한 

7%의 구매율을 보이는 데 그쳤다. 

･  네트워크를 갖춘 기업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소비자들

은 큰 신뢰를 보이고 있는데, 이들 기업은 원산지 정보를 

명확히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제품 정보와 사진을 정

확하게 제공하고, 소비자의 질문에 즉시 대응하는 태도

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

으로 보인다. 또한 쇼핑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

동의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쇼핑하면서, 선택의 폭 역시 

넓다는 장점으로 인해 전통시장보다 비싼 쇼핑가격에도 

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온라인구매 횟수를 점차 늘려나

가고 있다.

･  온라인시장의 확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이는 베트남

시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, 우리 식품기업들도 현

지의 전자상거래 망을 통한 베트남수출을 적극 고려해

야할 시점이다. 특히, 베트남은 평균 기온이 높은 국가

인 만큼, 신선식품의 유통과정에서 식품변질이 일어나지 

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건조식품을 중심으로 진출한다면 

현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베트남

출처 : cafef.vn 

018

베트남 온라인 쇼핑몰 라자다‘(LAZADA)’




